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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1.(금) 09:00 (2026. 8. 21.(금) 석간)

대전·청주지역 지식서비스업체 대상 
포괄임금 오남용 5차 릴레이 감독 실시
- 상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에서 높은 ‘공짜 노동’ 적발률 기록하고, 

익명신고센터 제보도 이어지고 있는 대전 권역에 재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21일부터 대전 및 청주 지역 소재 
IT·R&D 등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5차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이하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을 바탕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다발 의심 지역에 대해 지난 5월 14일
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 (1차)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2차)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3차) 창원국가산단, 

(4차) 서울 중구·영등포구 금융업 등
  이번 5차 감독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기획감독｣에서 포괄임금을 이유로 한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체불 적발률이 가장 높았던 대전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1차 기획감독은 전국의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포괄임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79개소
였으며, 그중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업장은 대전청 관내 6개소 
포함 전국 34개소였다. 대전청 관내 6개소 중 지역별로는 대전과 청주에서 
각 2개소, 업종별로는 연구개발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지식서비스
산업에서 5개소가 적발되었다.

▮ 적발 사례 ▮
▣ (A사/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고정OT분 밖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 14명의 고정OT를 초과한 연장·휴일·
야간근로수당 합계 25백만원 미지급

▣ (B사/연구개발업) 임금명세서상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을 미기재하고, 근로자 1명의 
고정OT를 초과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합계 13백만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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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전·청주 지역의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5차 릴레이 감독을 
실시하여, 해당 지역·업종의 포괄임금 활용 실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포괄임금을 이유로 한 공짜 노동 등의 오남용이 예방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과 청주지역의 지식서비스업체에서는 지난 1차 기획감독 이후
에도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잇따르기도 하였다.

▮ 제보 사례 ▮
▣ 근로시간이 정확히 측정 가능함에도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축소

하거나 전혀 지급·부여하지 않음

▣ 고정OT 사업장으로, 평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점검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노동 관행을 근절할 계획”
이라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상식적인 일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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